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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인왕경·자비도량참법의 어미
: 자료 내적 검토와 외적 확장성을 중심으로 

이강혁

1. 들어가며

- 본 발표문은 구역인왕경 권상(이하 <구인>)과 자비도량참법 권4(이하 <자비>)의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를 대상으로 삼아 주목할 만한 내용만을 추려 총 3개의 절로 준
비하였음.

- <구인>과 <자비>의 어미로 연구 대상과 주제가 한정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연구 방향
성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자료 내적 검토: 해당 문헌들에서만 포착할 수 있는 선어말어미와 어미(혹은 어미구조
체)의 양상에 주목하여 검토하는 것임. 가령 A라는 선어말어미가 다른 문헌에 비하여 
두드러진다면, 왜 빈출하는지 그리고 어떤 구문에서 주로 확인되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
요가 있음.

     ① 선어말어미 ‘--’의 빈출(2장 1절)
     ② 미지의 ‘’ 분포 양상 검토(2장 2절)
▸ 자료 외적 확장성: 해당 문헌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양상을 다른 문헌에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임. 주지하다시피 <구인>과 <자비>는 계통론적으로 유가사지론
과 화엄경의 중간적인 양상들을 지니고 있음(문현수 2020 참조). 이에 <구역> 혹은 
<자비>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양상을 다른 문헌에까지 확대하여 검토한다면 계통론
적인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음. 다시 말해, 유가사지론과 화엄경 계통을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있음.

     ③ ‘-’과 ‘-’의 담화적 위계 설정(2장 3절)
- 끝으로 요약과 한계점을 제시함. (3장)

2. <구인>과 <자비>의 어미 검토

2.1. 선어말어미 ‘--’의 빈출

- <구인>과 <자비>에서는 선어말어미 ‘-시-’가 특히 빈출됨. 
- 총 133회, 그럼 이게 많은 수치인가?

대상 빈도 <구인>, <자비> 횟수
비교 빈도 나머지 전체 말뭉치에서 나온 횟수
대상 내 비율 대상 문헌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교 내 비율 나머지 말뭉치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대빈도  전체 분포가 평범했다면 대상 문헌에서 이 정도 나왔을 것으로 

예상되는 횟수
 O/E 실제빈도 ÷ 기대빈도. 1보다 크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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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인>·<자비> 선어말어미 ‘--’의 통계

(2) 전체 선어말어미 ‘-/-’ 통계

- 선어말어미 ‘--’는 <구인>과 <자비>에서 133회 출현하여, 비교 말뭉치[<구인>과 
<자비>를 제외한 자토석독구결 말뭉치: <화소>, <화엄>, <금광>, <유가>]의 86회
보다 절대 빈도에서도 많고, 대상 내 비율도 3.26%로 비교 말뭉치의 0.34%보다 현저히 
높음. 기대빈도는 30.21회에 불과하나 실제 빈도는 133회로 나타나 O/E 값이 무려 4.40
에 이르며  FDR q 값이 1.88e-57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우연일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는 <구인>과 <자비>에서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과대표되는 
선어말어미로 볼 수 있음. 

- <구인> 115회, <자비>에서 18회이므로 (1)의 수치는 <구인>의 특징에 보다 가깝다
고 판단됨. 

- <구인> 말뭉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상당히 과대표되는 수치임은 분명함.
- 문헌 혹은 계통에 따라 높임 대상의 범위가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함.
- 즉, <구인>은 높임 대상이 비교적 넓은 범위를 가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음.

(3) 各各 座前 花 上 量 無 化佛 有 量 無 菩薩 比
丘 八部 大衆 有 各各 寶蓮花 坐 花上 皆 
量 無 國土 有 一一國土 佛 及 大衆 今
 {如} 異 無 一一國土 中 一一佛 及 大衆 各各
 般若波羅蜜 說(제각각 자리 앞에 있는 꽃으로부터 위에 한이 없는 化

佛이 계시며 한이 없는 보살이니 비구니 八部니 하는 大衆이 계셔서 제각기 寶蓮花에

항목 
대상 빈도 133
비교 빈도 86

대상 내 비율 3.26%
비교 내 비율 0.34%

기대 빈도 30.21%
O/E 4.40

FDR q 1.88e-57

FDR q 이 차이가 우연일 가능성을 보는 값. 특히 FDR q가 .05보다 작
으면 유의하다고 봄

문헌 -- --
<화소> 0 44
<화엄> 4 33
<구인> 115 0
<금광> 77 0
<유가> 5 0
<자비>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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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으시며 꽃 위에 모두 한량 없는 국토가 있는데, 국토 하나하나마다 부처니 대중이니

하는 이가 있되, 지금과 같이 다름이 없으시며 각 國土 가운데 있는 하나하나의 부처

니 대중이니 하는 이마다 각각 般若波羅蜜을 말씀하시고 있다) <구인02:03-07>

(3′) 量 無 諸 菩薩 菩提心 退 不 量 無 邊 無 比丘 法眼淨 
得 (한량없는 여러 菩薩은 菩提心을 물러나게 하지 않으셨으며, 한량없으며 끝

없는 比丘는 法眼淨을 얻었으며) <금광 14:23-24>

(3″) 於諸花上 一一復有無量化佛 無量菩薩 四眾八部悉皆無量 其中諸佛各各宣說般若波羅蜜多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

- (3)에서는 ‘大衆’을 높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살, 비구, 팔부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금광>에서는 무량비구에 대해서 무량보살과 구분하여 높이지 않음(3′). 
- 신역에서는 반야바라밀의 설법 주체에서 대중을 제외하고 오로지 ‘諸佛’로 한정하고 있음(3″).
- (3)과 (3′)은 모두 특정 인물의 발화가 아니라 서분과 같이 배경 등에 대한 서술부에 해

당하므로 현토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4) 爾 時 佛 大衆 告 十六 大國王 意 國土 護 因緣 
問{欲}[] 知 吾 今 先 諸 菩薩 {爲}

 佛果 護 因緣 十地 行 護 因緣 說(그때에
佛은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十六 大國王이 뜻에 國土를 수호할 인연을 묻고자 하시

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우선 모든 菩薩을 위하여 佛果를 지킬 因緣이니

十地의 행을 지킬 인연이니 하는 것을 말하겠다. … ) <구인 03:17-19>

- 이밖에도 <구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 ‘--’가 쓰이지 않을 환경에서도 확인
되는 경우가 존재함.

- (4)의 화자는 부처이며 청자는 十六 大國王임. <구인>에서 부처는 객관적 지위가 다른 
누구보다도 높은 인물로 간주되지만, 十六 大國王 중 한 명인 바사닉왕에 대해 항상 호
격조사 ‘-’를 쓰는 등 일관되게 공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성우철 2022: 19). 

- 객관적 지위가 화자보다 낮은 인물에 대해서도 화자의 높임 의도에 따라 ‘--’가 쓰인
다는 사실은 적어도 <구인>에서는 ‘--’가 화자의 태도나 관점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
게 쓰일 수 있었음을 뒷받침함. (성우철 2026: 54-55).

- 정리하자면, <구인>에서는 다른 경전 혹은 이후의 신역에서 높임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인물이나, 화자의 높임 의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지위가 낮은 인물에게까지도 선어
말어미 ‘--’가 쓰이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다른 문헌에 비하여 선
어말어미 ‘--’가 과대표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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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 의미

- ‘’는 미지의 요소임.
- 석독구결에서는 ‘’는 ‘’와 유사한 음상과 기능을 갖고 있는데, 동일한 부사어의 말음

첨기자로 통용되기도 하고, 선어말어미 위치에 쓰여 생략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며 또
한 피인용문의 종결어미로써 쓰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기도 한다(문현수 2023: 
18).

- 어간에 결합하는 ‘’는 선어말어미 ‘--’의 순서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보조용언어간 
혹은 ‘’ 자체를 조동사로 해석하는 견해도 존재함(남풍현 2017). 

- 본 절에서는 유독 <구인>에 과대표되는 ‘--’의 문맥에 집중하고자 함.
- ‘--’는 총 18회 확인되는데, <구인>에 13회, <금광>에 5회임.

(5)
가. 一一國土 中 一一佛 及 大衆 各各 般若波羅蜜 說
(각 國土 가운데 있는 하나하나의 부처니 대중이니 하는 이마다 각각 般若波羅蜜을 말

씀하시고 있다) <구인02:06-07>

나. 其 會 方廣 九百五十里 大衆 僉然 而 坐(그 會의 사방 넓이

가 九百五十里였는데 大衆이 모두 그렇게 앉아 있었다) <구인02:08-09>

다. 乃 他方 恒河沙 諸 佛 國土 至(이에 他方 恒河沙의 모든 佛

國土에 이르게 하셨다) <구인02:13-14>

라. 復 須菩提 舍利弗 等 五千人 問 復 彌勒 師子吼
 等 十千人 問 能 答 者 無 (또한 須

菩提니 舍利佛이니 하는 것과 같으신 五千人에게 물으시며 또한 彌勒이니 師子吼니 하

는 것과 같으신 十千人에게 물으셨지만 능히 대답하시는 사람이 없으셨다) <구인

03:02-03>

마. 地 及 虛空 大衆 而 住 (땅이니 및 허공이니 하는 곳에 대

중이 머물러 계셨다) <구인03:15>

바. 天尊 快 十四 王 說 {是} 故 我 今 略 佛 歎
 (天尊은 快히 十四王에 대한 것을 說하시니 이 까닭으로 나는 지금 略

히 佛을 歎하옵는 것이다”라고 한다) <구인11:13>

- 주로 종결어미 ‘-’가 후행하여 법회 안의 장면을 상태적으로 묘사하는 맥락에서 나타
남.

- 법회 장면의 지속적인 양상을 고려하였을 때, ‘--’에 모종의 상적인 해석을 더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가 지니는 기능의 분석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연결어미 ‘-’가 결합한 경우를 통하여 사태의 지속성을 확인하고자 함.

(6) 大寂室三昧 入 緣 思 大光明 放 ⓐ三界 中 照
 復 {於}頂上 千寶蓮花 出 其 花 上 非想非非想天
 至 ⓑ光 亦 復 爾 (大寂室三昧에 드신 인연을 생각해서 大光

明을 놓아서 三界의 가운데를 비추고 계시며 또한 정수리 위에서 千寶蓮花를 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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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꽃 위는 非想非非想天에 이르고 빛도 또한 그러하며) <구인02:11-13>

- (6)은 ‘--’에 연결어미 ‘-’가 결합한 용례임. 
- (5)는 ‘--’에 종결어미 ‘-’가 결합하여 하나의 장면 혹은 사건이 종결되었으므

로 직관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형식만으로는 모종의 상적인 의미를 밝히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즉, 종결된 사건 속에서 ‘--’가 결합한 동사에 상적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 수 없
으므로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혹은 결과 상태로 유지되는지 등의 상적 의
미를 포착하기 어려움.

- 그러나 ‘--’에 연결어미 ‘-’가 결합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름.
- 선행절의 동사, 즉 ‘--’가 결합한 동사와 의미적으로 관련되는 요소가 후행절에 

다시 나타난다면 ‘--’가 결합한 동사의 동작 혹은 상태가 후행절까지 지속되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6ⓐ)에서 ‘--’가 결합한 선행절의 동사는 ‘照-’이며, 이는 ‘大光明’을 논항으로 
삼음. 이어지는 후행절에서는 석가모니불의 정수리에서 천보연화가 나오고, 그 꽃의 위가 
非想非非想天에 이르며, 그 빛[光] 또한 그러하다고 서술됨(6ⓑ).

- 이때 후행절의 ‘빛[光]’은 선행절의 ‘大光明’을 의미함. 
- 정리하자면, 대광명이 천보연화 위의 비상비비상천에 이른다는 후행절의 내용을 통하여 

선행절의 ‘--’가 결합한 동사 ‘照-’의 동작이 후행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종교적으로도 부처의 放光은 법회가 열리거나 말씀이 전개될 때, 상서나 교화 범위의 확
장을 나타내므로 (6)의 ‘照’에 대하여서도 大光明의 비춤이 선행절에서 끝나
지 않고 후행절까지 지속되어 법회의 총체적 장면을 아우른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물론 선어말어미 ‘--’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상성]의 기능도 함께 고려해 봄직함(박
진호 2010, 문현수·허인영 2018).

- 다만, 여기서는 ‘--’의 상적 의미를 단정하기보다, ‘-’로 이어진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의미적 연속성에 주목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가 결합한 동사가 동작 혹은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
을 제안하고자 함.

(7) 時 諸 大衆 月光王 十四 王 量 無 功德藏 歎 聞
 ⓐ大法利 得 卽 {於}座 中 十恒沙 天王 十恒沙 梵王 十
恒沙 鬼神王 乃 至 三趣 有 ⓑ無生法忍 得 八部 阿

須輪王 ⓒ現 鬼神 轉 ⓓ天上 道 受 ⓔ三生 ⓕ正位

 入{者} 或 ⓖ四生 五生 乃 至 十生 ⓗ得 
正位 入 ⓘ聖人性 證 ⓙ一切 無量報 得
(이때에 모든 大衆은 月光王이 十四王의 한량 없는 功德藏을 歎하시는 것을 듣고

서는 大法利를 얻고 계시며 곧 座中에 十恒沙의 天王이니 十恒沙의 梵王이니 十恒沙의

鬼神王이니 내지 三趣의 것이니 하는 것들이 있으니 無生法忍을 얻으며 八部 阿須輪王

은 현재에서 鬼身을 轉하고 天上에서 道를 받으며 三生을 하고 正位에 들어간 자도 있

고 혹은 四生이니 五生이니 내지 十生이니 하는 것을 하고 능히 正位에 들어간 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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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하며 聖人性을 證한 자도 있으며 一切 無量報를 얻은 자도 있다) <구인11:14-19>

- (7)의 경우도 (6)과 동궤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7ⓐ)에서 ‘-’가 결합한 선행절의 동사는 ‘得-’이며 ‘大法利’를 논항으로 삼음. 

이어지는 후행절에서는 좌중의 대중들이 얻은 大法利가 나열되고 있음(7ⓑ-ⓙ).
- 후행절의 (7ⓑ-ⓙ)는 선행절을 이끄는 동사 ‘得-’의 논항인 ‘대법리’의 구체적 실현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즉, 후행절에서 무생법인을 얻고 도를 받으며 정위에 들어가고 일체무량보를 얻는다는

대법리가 대중들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통하여 선행절의 ‘--’가 결합
한 동사 ‘得-’의 동작이 후행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가 이끄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통사의미적 연속성은 ‘--’가 결
합한 동사를 동작 및 상태의 지속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함.

2.3. ‘-’과 ‘’의 담화적 위계 설정

- 일반적으로 인용구문은 아래 2가지 유형이 있음.

① [S피인용문 V인용술어]
  ② [V인용술어 S피인용문]
- 한문 원문의 영향으로 단연 ②의 경우가 많음.
- 15세기 한글 자료에서는 ②의 인용술어에 주로 ‘-오’가 오듯이,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

료에서는 주로 ‘-’ 혹은 ‘-’가 옴.
- 김지오(2012: 237-238)에서는 ‘-’가 ‘동명사어미#의존명사+여’ 구성으로서 접속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 ‘-’, ‘-’처럼 [배경] 또는 [설명]의 연결어미로 파악하
였음. 아울러 ‘-’는 “말하기를”로 해석하여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그대
로 전달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보았으며, ‘-’는 “말하는데”로 해석하여 인용문에 
나타난 말이나 생각이 누구의 것인지 발화의 출처를 제시하거나 대화의 정황 따위를 배
경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보았음.

- 김지오(2012: 237)에서는 <화소>에서는 ‘-’ 대신에 ‘-가 사용된다고 하였으며, 
전기량(2023: 153)에서는 <화소>와 <자비>에서는 ‘’이 아닌 ‘’가 인용문을 이끄
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였음.

-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주장은 ‘-’과 ‘-’에 대하여서는 인용구문과 계통론적인 논의
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떠오르게 함.

- 본 절에서는 ‘-’과 ‘-’에 대하여 담화적 위계에 따른 인용술어의 활용형 차이로 
파악하고자 함.

- 그리고 더 나아가 이는 화엄경 계통에서만 확인되는 계통론적 판별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아래의 2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① 실제로 ‘-’과 ‘-’가 이끄는 인용구문이 담화적 위계에 따라 구분되는지?
② 위의 기준이 화엄경에 해당된다면, 유가사지론 계통에서는 ‘-’과 ‘-’에 따른 담화

적 위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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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과 ‘-’에 집중하게 된 원인은 <자비>의 인용구문에 있음.
- <자비>에서는 인용구문이 실현될 때, ②의 인용술어에 ‘-’과 ‘-’ 모두 나타남. 
- 그러나 인용되는 담화 내용을 보았을 때, 모종의 층위를 이루는 듯함.

(8) ⓐ地獄經 云 地獄 間 住 宮城 縱廣 三 萬 里 銅鐵 
成 所 … ⓑ或 獄卒 問 衆生 苦 受 甚 悲念 可
 而 汝 常 酷毒 懷 慈愍 心 無 ⓒ獄卒 
答 言 此 如 罪惡 諸 苦 受 者 父母 孝 不 …
(지옥경에 이르시기를 “지옥의 사이에 있는 궁성의 세로 가로는 삼만 리인데 구리와 철

로 이룬 바이며, … 누구는 옥졸에게 묻기를, “중생이 괴로움을 받는 것은 심히 슬퍼함

직하거늘 너는 항상 심한 독을 품어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 하니 獄卒은 답하여 말하기

를, “이와 같은 죄악의 모든 괴로움을 받는 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며 …) <E자

비20:04-21:05>

(8′) <자비> 담화 층위 예시 1

      [실선: 상위 담화, 점선: 하위 담화]

- (8)은 <자비>에서 담화의 위계에 따라 ‘-’과 ‘-’가 구분되는 대표적인 용례임.
- 지옥경의 내용은 상위 담화로서 인용술어에 ‘-’가 결합하며(8ⓐ), 지옥경 내부의 옥졸 

담화에서는 ‘-’가 결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8ⓑ, ⓒ).

(9) ⓐ經 云 閻羅王 一念{之} 惡 便 獄事 總 自 身 苦 受
 亦 論 可 不 閻羅大王 昔 毘沙國 王{為}
 維陀始王 與 共 戰 兵 力 如[及] 不 ⓑ因

 誓願 立 願 我 後生 地獄 主{為} 此 罪人 
治 ⓒ十八 大臣 及 百 萬 衆 皆 悉 同 願
 (경에 이르시기를 “염라왕은 일념의 악 때문에 곧 옥사를 맡아 제 몸에 고통을

받되 또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염라대왕은 옛날 비사국(毘沙國)의 왕이 되

어 있었는데, 유타시왕(維陀始王)을 더불어서 함께 싸우되 병사의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을 인하여 서원을 세우기를, “원컨대 나는 후생에 지옥에 있는 주인이 되어서 이

죄인을 다스리겠습니다.” 하였으며 십팔 대신이니 및 백만 대중이니 하는 이도 모두 다

같이 서원을 하였다) <자비19:14-19>

ⓐ地獄經 云 …

ⓑ或 獄卒 問 …
ⓒ獄卒 答 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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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비> 담화 층위 예시 2

    [실선: 상위 담화, 점선: 하위 담화]

- (9)에서도 마찬가지로 ‘-’로 상위 담화가 시작되고(9ⓐ, ⓒ), 하위 담화가 인용될 때에
는 ‘-’가 사용되었음(9ⓑ).

- <자비>는 계통론적으로 화엄경 계통에 가까움(문현수 2020 참조).
- <자비>에서 확인되는 ‘-’와 ‘-’의 담화적 위계 구분은 화엄경 계통에서 뚜렷하게 

관찰됨. 
- 우선 많은 용례가 확보되는 점토석독구결 주본 화엄경 자료를 중심으로 경향성을 검토하

고자 함.1)

(10) ⓐ爾時 金剛幢菩薩 佛 神力 承() 普 十方() 觀() 而 頌 
說 言 … ⓑ大師子吼 妙音 出 我 世閒 第一尊{爲}()
() 明淨() 智慧 燈 然 彼 生死 愚癡 闇 滅{應}
()()(그때 金剛幢菩薩은 부처의 神力을 받들어 널리 十方을 觀하고 
頌을 일러 말하기를, … 大師子吼하여 妙音 내시기를, “나는 世間의 第一尊이어서, 明
淨한 智慧의 燈을 밝혀서 저 生死의 愚癡의 闇을 滅해야 한다.” 하시며,) <주본화엄
31, 16:24-18:19>

(10′) 주본 화엄경 권31 담화 층위 예시

 
          [실선: 상위 담화, 점선: 하위 담화]

1) 점토구결 용례는 약식으로 구결문과 현대어역만 수록하였으며 해독은 문현수(2017)와 장경준
(2023)을 참고하였다.

ⓐ經 云 …

ⓑ因 誓願 立 …

ⓒ十八 大臣 …

1장-16장: 금강당보살 법문

(산문부)

ⓑ 大師子吼 妙音 出…

17장-21장: 금강당보살 중송

(게송부)

ⓐ頌 說 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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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본 화엄경 권31은『화엄경의 十迴向品 가운데 第九 無著無縛解脫迴向에 해당하며 전
반부는 산문부로서 금강당보살의 법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반부는 게송부로서 금강당보
살의 중송으로 이루어져 있음. 

- 통상 산문으로 된 법문 다음에 다시 그 뜻을 간결하게 묶어서 운문으로 보인 게송을 중
송이라 함.

- 대승경전에서 게송은 사문 사이에 운문인 게송이 삽입되든지, 줄곧 산문의 형태로 서술
되다 마지막을 게송으로 장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게송은 부처님의 설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내용상으로도 경전의 핵심으로서 법문의 요체를 담아내고 있음(배규범 
2000: 183-184 참조).

- 이에 게송부은 경전의 핵심 내용을 재구성하여 담아내는 만큼 구조적으로 산문부와 대등
한 담화 층위를 이룬다고 볼 수 있음(10′).

- 다시 말해 게송은 법문의 요체를 담아내고 있으므로 상위 담화에 해당하므로 언제나 인
용술어에는 ‘-’이 결합함(10ⓐ).

- 게송 내부에서 하위 담화가 실현될 때에는 ‘-’가 사용됨(10ⓑ).

 (11) ⓐ爾時() 金剛藏菩薩 十方 觀察() 大衆 淨信 增 令{欲}()
 故 而 頌 說 曰 … ⓑ復 是 念 作() 我 轉 一
切 世閒 境界 離() 故 歡喜 生 … ⓒ復() 
是 念 作() 此 諸 衆生 我 救拔() {於}究竟 安樂()
{之} 處 置{應}()() 是 故 卽 大慈 光明智 
生(그 때에 金剛藏菩薩은 十方을 觀察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청정한 믿음
을 더하게 하고자 하므로 게송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 또 이 念을 짓기를 ‘나는 점
점 一切 世間의 境界를 여읜다’ 하기 때문에 歡喜한 것을 내며 … 또 이 念을 짓기를 
‘이 모든 衆生을 나는 救拔하여서 究竟 安樂한 곳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까닭으로 大慈의 光明智를 낸다) <주본화엄34, 08:07-15:03>

(11′) 주본 화엄경 권34 담화 층위 예시

          [실선: 상위 담화, 점선: 하위 담화]

- 주본 화엄경 권34에서도 (9, 10)과 동일하게 담화 층위가 관찰되며 상위 담화에는 ‘-
’, 하위 담화에는 ‘-’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頌 說 曰 …

ⓑ復 是 念 作() …
ⓒ復() 是 念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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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爾 時 金剛藏菩薩 解脫月菩薩 告() 言 … ⓑ佛子 此 菩薩摩訶薩
 {復} 是 念 作() … ⓒ佛子 此 菩薩摩訶薩 {復} 是 念 作
() …(이때 金剛藏菩薩은 解脫月菩薩께 告하여 말씀하시기를, … 불자여, 이 
菩薩摩訶薩은 또 이런 생각을 作하기를, … 불자여, 이 菩薩摩訶薩은 또 이런 생각을 
作하기를, …) <주본화엄36, 07:22-09:22>

(12′) 주본 화엄경 권36 담화 층위 예시

       
      [실선: 상위 담화, 점선: 하위 담화]

- 주본 화엄경 권36에서도 (9, 10, 11)과 동일하게 담화 층위가 관찰되며 상위 담화에는 
‘-’, 하위 담화에는 ‘-’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앞서 게송부는 구조적으로 산문부와 대등한 담화 층위를 이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산문부와 게송부는 서로 대등한 층위의 담화인 만큼, 산문부에서 실현되는 하위 담화는 

단연 ‘-’로 실현됨.
- 주본 화엄경 권57에서는 권34·36과 달리 상위 담화가 ‘-’가 결합한 인용술어로 열

리지는 않음. ‘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師子吼<주본화엄57, 19:14-15>’과 같이 전형적인 법

수식 구성으로서 산문부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발표문에서 말하는 법수식 구조란 十種, 何等爲十, 등과 같이 경전의 내용을 일정한

수에 따라 제시하고 다시 그 내용을 열거하여 해설하는 구성을 가리킴.

- 법수식 구조인 ‘十種師子吼’에는 총 열 개의 사자후가 ‘-’를 통하여 하위 담화를 이루

고 있음.

(12) 自 七步 行 大師子吼()
 我 {於}世閒 最勝 第一()
 我 當 永 生死 邊際 
盡()(스스로 七步
를 걷고 큰 師子吼를 하기를, “나는 
世閒에 最勝 第一이며, 나는 반드시 
영원히 生死의 邊際를 다하는 것을 하
겠다.”) <주본화엄57, 20:08-10>

(12′) 주본 화엄경 권57 담화 층위 예시

    
        [실선: 상위 담화, 점선: 하위 담화]

ⓐ告() 言 …

 ⓑ是 念 作() …
 ⓒ是 念 作() …

十種師子吼

自 七步 行 大師子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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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의 탄생이라는 내용과 하위 담화라는 구조를 고려했을 때, (10)과 매우 유사함.
- (12)와 같이 산문부라는 상위 담화에서도 하위 담화 층위가 실현될 때에는 ‘-’가 사

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화소>의 경우도 상위 담화는 주본 화엄경 권57과 같이 법수문 구조의 산문부에 해

당함. 이에 <화소>의 인용구문은 모두 상위 담화 내부에 존재하는 하위 담화로서 ‘-
’가 사용된 것임.

- <화소> 상위 담화는 모두 법수식 구조의 산문부이므로 ‘-’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법수식 구조의 산문부에서는 등장인물의 독립적인 발화 단위보다 법수에 따른 법문 열거
와 해설이 중심이므로 ‘-’가 출현하는 환경이 제한적임.

- 반대로 <화엄>은 상위 담화가 모두 지수보살과 문수사리보살의 문답식 구조로 전개되는 
법문임. 여기서 보살 간의 문답은 하위 담화가 아니라 경전의 본문을 직접 구성하는 일
차적인 문답 발화 단위임. 이에 보살 간 문답이 전개될 때에 ‘-’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
되며 별도의 하위 담화는 존재하지 않기에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3) <화소> 담화 층위 예시 (14) <화엄> 담화 층위 예시

 

[실선: 상위 담화, 점선: 하위 담화]

- 이제 유가사지론 계통을 살펴보고자 함.

- 유가사지론은 불교의 기본 교리와 개념뿐만 아니라 수행 단계와 법의 범주를 체계적으

로 해설하는 논서에 가까움.

- 그렇다고 담화적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님.

(15) ⓐ復 次 已 根本三摩地 證得 故 名 三摩地圓滿{雖} 其 
心 猶 三摩地 生 愛味 慢 見 疑 无明 等 諸 隨煩惱{之} 
染汚 所 爲 名 圓滿 淸淨 鮮白 未 是 如
 諸 隨煩惱 現行 不{令}{爲}{故} 心 練{爲}
{故} 心 調{爲} 故 ⓑ彼 是 思 作 我 當 心
自在性 定自在性 證應 ⓒ{於}四處所 二十二相
 {以} 善 觀察應(또 다음으로 비록 이미 근본삼마지를 증득한 까닭으

로 일컬어 삼마지 원만이라고 하여도, 그 마음이 오히려 삼마지로부터 생겨난 애미와

법수식 구조

念 作…

言 作…

問 言 …

答 曰 …

偈 以 答 曰 …
偈 以 問 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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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과 견과 의와 무명과 등의 여러 수번뇌가 오염하는 바가 되는 까닭으로, 일컬어 원

만하여서 청정 선백한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여러 수번뇌를 현행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까닭에서이며, 마음을 단련하고자 하는 까닭에서이며, 마음을 조화

롭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그는 이 생각함을 짓기를, ‘나는 반드시 심자재성이니 정

자재성이니 하는 것을 증득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여 네 처소에서 스물두 상으로써 잘

관찰해야 한다. <유가16:09-16>

(15′) <유가> 담화 층위 예시 1

           [실선: 상위 담화, 점선: 하위 담화]
- (15)는 수소성지의 7지 중 6지에 해당하는 세간일체종청정의 내용으로서 삼마지자재라

는 상위 담화를 상정할 수 있음.
- (15ⓑ)는 수행자가 마음을 단련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 사유하는 장면으로서 상위 담화

인 삼마지자재 내부에 위치하는 하위 담화로 이해할 수 있음.
- (8)부터 (14)까지 살펴본 결과, 화엄경 계통이라면 해당 부분은 하위 담화이므로 ‘*作

’와 같이 ‘-’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나, 유가사지론 계통에서는 ‘-’가 사용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6) ⓐ有() 出家外道 名 曰 无繫 ⓑ彼 是 說 作 百 踰繕

那 內 有 所 衆生x {於}彼 律儀 若 不律儀()x ⓒ彼 治
(){爲}(){故} ⓓ是 如() 言 說 一切 有情 所x ⓔ

即 彼 外道 復 是 說 作 樹 等 外物 亦 生命 有()x ⓕ

彼 治(){爲}{故}() ⓖ是 如() 言 說 眞實衆生() 所x
 (있다, 出家外道가 이름이 일컫기를 무계라고 하는 이가. (그는 이러한 말하는 것을

짓기를, “백 유선나 안에 있는 바의 중생에 대하여 그에게 律儀와 不律儀이다”함으로,

그를 다스리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설하시기를, “一切 有情에게 (있

다.)” 하시며, 곧 그 外道는 다시 이러한 말하는 것을 짓기를, “樹 등의 外物에 또한 생

명이 있다.”함으로, 그를 다스리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하시기를, “眞實

衆生에게 (있다.)” 하신다.) <유가08 10:12-17>

 ⓐ復 次 已 根本三摩地 證得 …

ⓑ彼 是 思 作 …

 ⓒ四處所 二十二相 {以} …

三摩地自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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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가사지론 권8 담화 층위 예시

           

       [실선: 상위 담화, 점선: 하위 담화]

- 점토구결자료인 유가사지론 권8에서도 (15, 15′)과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 (16)은 수소대치 가운데 業雜染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특가라상차별건립에 대한 해설 내

용을 상위 담화로 상정할 수 있음.
- 여기에서 무계라는 외도의 발화와 이를 교화하고자 외도에게 건네는 세존의 말씀을 하위 

담화로 설정할 수 있음.
- 화엄경 계통에서는 ‘-’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16)에서는 하위 담화에 ‘-’

이 사용됨.

- 논의의 편의성을 위하여 본 발표문에서 ‘담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경전 내용의 위계를 
설정하였지만, 이러한 경전 내용의 위계 양상은 이미 과판(科判)이라는 분석적 작업의 
결과물임.

- 또한 과판을 바탕으로 과목과 과단을 나누어 도식화한 과문은 동아시아 불교 문헌 분석
의 백미라 할 수 있음(조은수·서정형 2014 참조).

- 그렇기에 본 발표문에서처럼 담화라는 단위로 경전 내용의 위계를 설정한 것은 과판과 
과문이 견지하고 있는 분석적 관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됨.

- 과판에 근거하여 과목을 설정하고 과목을 아울러 과단으로 묶어내는 체계성은 자연히 경
전 내용의 위계를 만들어 내기 때문임.

- 화엄경과 유가사지론 계통은 모두 과판에 근거하여 경전 내용의 위계를 설정할 수 있음. 
- 다만, 화엄경 계통은 상위 담화에 인용구문이 나타날 경우 ‘-’를, 하위 담화에는 ‘-

’를 사용하며 유가사지론 계통은 담화 층위에 상관없이 모두 ‘-’를 사용한다는 차이
가 있음. 

- 문현수(2020)에서 어휘 표기, 조사, 말음첨기, 선어말어미, 음운현상 표기 등 14개의 기

 ⓐ有() 出家外道 …
ⓑ彼 是 說 作 …

 ⓒ彼 治(){爲}(){故}

補特伽羅相差別建立

ⓓ是 如() 言 說 …

ⓔ即 彼 外道 復 是 說 作…

ⓖ是 如() 言 說 …
 ⓕ彼 治(){爲}{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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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바탕으로 화엄경 계통과 유가사지론 계통을 구분하였음.
- 기존에는 형태·음운·어휘 중심의 계통론적 기준이었다면, 더 나아가 본 절에서 살펴본 담

화 층위에 따른 ‘-’과 ‘-’의 구분은 새로운 계통론적 기준의 후보로 검토해 봄직
함.

- 이에 따르면 <자비>는 ‘-’과 ‘-’를 구분하는 화엄경 계통이며 <구인>은 구분하
지 않는 유가사지론 계통임.

3. 나가며

▸ 요약
① <구인>에서는 다른 경전 혹은 이후의 신역에서 높임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인물이

나, 화자의 높임 의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지위가 낮은 인물에게까지도 선어말어미 ‘-
-’가 쓰이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이유로 다른 문헌에 비하여 <구인>에서 
선어말어미 ‘--’가 과대표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② <구인>에서 ‘--’이 과대표되어 중점적으로 살펴봄. 연결어미 ‘-’가 결합하는 
맥락에서 선행절의 동사, 즉 ‘--’가 결합한 동사와 의미적으로 관련되는 요소가 
후행절에 다시 나타난다면 ‘--’가 결합한 동사의 동작 혹은 상태가 후행절까지 
지속되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제시함. 즉, ‘-’가 이끄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통사의미적 연속성을 ‘--’가 결합한 동사를 동작 및 상태의 지속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 분석함.

③ <자비>의 인용술어에서 관찰되는 ‘-’과 ‘-’에 대하여 담화적 위계에 따라 구분되
는 것으로 분석함. 이를 계통론적 기준과 관련된 논의로 확대하여 화엄경 계통에서는 상
위 담화에는 ‘-’이, 하위 담화에는 ‘-’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유가사지론 
계통에서는 담화의 위계와 상관 없이 모두 ‘-’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 한계 및 보완점
- <구인> 이외에도 다른 문헌들의 높임 대상의 범위는 동일한가? 아니면 계통별로 높임 

대상의 범위가 다를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 ‘--’가 동작 및 상태의 지속을 의미한다면, ‘--’, ‘--’, ‘--’

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남풍현(2017)에 부분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현대어역에 기
댄 해석만이 가능한가?

- 추가적인 계통론적 기준은 존재하는가? 담화 및 텍스트적으로 분석한다면 또 다른 계통
론적 기준이 도출될 수 있을까?  아우름 동사의 단위 등

- 유가사지론 계통에서  ‘謂’과  ‘謂’의 존재(17).

화엄경 유가사지론
상위 담화 - -하위 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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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云何 得 所 如 道 修習 ⓑ謂 彼 是 如 生
 所 廣大无罪歡喜 其 心 漑灌 究竟 趣{爲} {於}現法 中 
心 極 思慕 彼 是 如 心 思慕 生 由 出離樂欲 數數 現
行 ⓒ謂 我 何 當 能 具足 是 如 聖處 阿羅漢 
所具足住 如 住 (어떤 것을 얻은 바와 같은 도를 닦아

익히는 것이라 하는가? 말하자면 그는 이와 같이 생겨난 바의 광대하고 죄 없는 환희

로 그 마음에 물을 대어서, 구경으로 나아가고자 현법의 가운데에서 마음 지극히 사모

하되, 그는 이와 같이 마음에 사모함을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출리락욕을 자주 자주

현행하여서, 이르기를 ‘나는 어찌하면 반드시 능히 구족하게 이와 같은 성스러운 처소

인 아라한이 구족하게 머무는 곳과 같은 곳에 머물 것인가?’ 하며) <유가28:23-29:05>

(17′) <유가> 담화 층위 예시 2

 
      [실선: 상위 담화, 점선: 하위 담화]

- (17)은 수소성지 가운데 출세간일체종청정 대한 내용으로서 수습여소득도에 대한 해설 
내용을 상위 담화로 상정할 수 있음.

- 상위 담화에 ‘-’ 사용됨(17ⓐ).
- 하위 담화에서는 단연 ‘-’이 사용됨(17ⓒ).
- 화엄경에서는 ‘-’과 같이 ‘所’를 고려한 표현이 나오며, 인용술어에 단독으로 ‘-’

이 결합하여 인용문을 이끄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 물론, 유가사지론 계통에서 상위 담화에 문답 형식으로 ‘-’이 사용되는 경우도 존재함.
- 유가사지론 계통에서는 상위 담화에 ‘-’과 ‘-’이 둘 다 사용된 것인가?

 ⓐ云何 …

ⓒ謂 我 …

 ⓑ謂 彼 …

修習如所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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